
삼성토탈, 제5 정유기업 발돋움
정부,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 협의 …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

삼성토탈이 4대 정유기업이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신규 참여한다.

또 정유기업들이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고, 전자상거래용은 세

제 혜택을 주어 수입물량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4월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석

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삼성토탈이 국내 5번째 휘발유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다고 발표했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공급물량과

공급단가 등 세부 공급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삼성토탈은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왔는데 5월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토탈의 석유제품 공급사업 진출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기업

이 과점하던 휘발유 유통구조가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기업들이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여러 석유제품의 혼합 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기업들의 공급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은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붙는 할당관세(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

해줄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용 경유 수입분(15만㎘ 초과)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면제해주고, 전자상거래용에 대

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고 거래보증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이 월 5000만리터, 2012년 3억5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려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1000개, 서울 25개까지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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